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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곡가 : Francis Poulenc (1899–1963)
작품명 : Concert champêtre
작품  목록  번호 : FP 49
다른  이름 : Pastoral Concerto
장르 : 하프시코드와  관현악을  위한  협주곡
작곡  시기 : 1927–1928년
초연 : 1929년  5월  3일 , Paris의  Salle Pleyel. Wanda Landowska 독주 , Orchestre
Symphonique de Paris, Pierre Monteux 지휘
헌정 : Wanda Landowska
초판 : 1929년  Paris의  Rouart, Lerolle & Cie.
공연  시간 : 보통  약  25분 , 녹음에  따라  약  25–26분
IMSLP: Concert champêtre, FP 49
Wikipedia: Concert champêtre

Francis Poulenc의  Concert champêtre, FP 49는  Wanda Landowska를  위해  쓴  하프시코드  협주곡이다 .
1927–1928년에  완성된  이  작품은  1악장  Allegro molto–Adagio–Allegro molto, 2악장  Andante:
Mouvement de Sicilienne, 3악장  Finale: Presto très gai가  차례로  이어진다 . 빠른  외곽  악장과  춤의
흔들림을  지닌  중앙  악장이  약  25분  동안  이어지며 , 바로크  악기의  기억을  20세기  프랑스  관현악과  유머로
다시  만든다 . 하프시코드가  원래  독주  악기이지만 , 독주  파트에  약간의  수정을  가한  피아노판도  별도로
존재한다 .

Rouart, Lerolle & Cie.는  1929년  Paris에서  초판을  냈다 . IMSLP에  보존된  전곡  스캔은  1931년과  R. L.
11,752 플레이트를  표시하고 , 같은  출판사의  1929년  2대  피아노  편곡에는  R. L. 11,708 번호가  붙어  있다 .
현재  Durand–Salabert–Eschig 카탈로그는  전곡 , 관현악  자료 , 2대  피아노  축약판을  각각  다른  자료  번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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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 정보와  자료

https://imslp.org/wiki/Concert_champ%C3%AAtre%2C_FP_49_(Poulenc,_Francis)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Concert_champ%C3%AAtre


구분한다 . 따라서  1929년  초판  기록과  1931년  전곡  스캔은  서로  다른  발행  자료로  읽는  편이  안전하다 .

Landowska의  위촉은  작품의  악기와  연주  조건을  함께  만든  출발점이었다 . 공식  전기는  1926년에  하프시코드
협주곡을  위촉했다고  기록하며 , Poulenc과  Landowska가  Manuel de Falla의  El retablo de maese Pedro
관련  사적  공연에서  알게  되었다는  회고가  전한다 . 두  사람은  하프시코드의  음역과  터치 , 관현악  속에서  독주
음이  남는  방법을  실제로  검토했다 . Poulenc이  악보를  한  번에  완성해  독주자에게  건넨  관계라기보다 , 새
악기의  가능성을  시험하며  파트를  다듬은  협업이었다 .

IRCAM과  출판사  카탈로그는  약  25분을  제시한다 . 연주  속도와  트랙을  나누는  방식에  따라  MusicWeb의
2008년  녹음처럼  약  26분이  걸리기도  하므로 , 작품의  표준  시간은  약  25분으로  두고  25–26분의  범위를  함께
기억할  수  있다 .

독주 : 하프시코드 . 피아노  독주  대체판과  2대  피아노  편곡이  있다 .
목관 : 플루트  2(제 2플루트는  피콜로  겸주 ), 오보에  2(제 2오보에는  잉글리시  호른  겸주 ), 클라리넷
2, 바순  2
금관 : 호른  4, 트럼펫  2, 트롬본  1, 튜바
타악 : 팀파니 , tarole 또는  piccolo snare drum, 스네어가  있거나  없는  side drum, 큰북 ,
서스펜디드  심벌즈 , 트라이앵글 , 탬버린 , 실로폰
현악 : 제 1바이올린  8, 제 2바이올린  8, 비올라  4, 첼로  4, 더블베이스  4로  표기된  중간  규모의  현악군

트롬본  수는  자료에  따라  달라진다 . IMSLP, Wikipedia, Durand–Salabert–Eschig의  악보ㆍ출판사  표기는  한
대를  제시하지만 , IRCAM의  작품  데이터는  두  대로  적는다 . 여기서는  악보와  출판사  목록에  맞춘  한  대를  기본
편성으로  적으며 , 지휘자와  대여  파트가  사용하는  판본에  따라  표기가  달라질  수  있다 . 목관의  피콜로와
잉글리시  호른은  별도  인원을  더하는  악기가  아니라  겸주  표기다 .

Landowska가  사용한  Pleyel 하프시코드는  17세기나  18세기의  악기를  그대로  복원한  모형이  아니었다 . 금속
프레임과  페달 , 가죽  플렉트럼 , 무거운  터치를  지닌  당대의  대형  악기로 , 큰  홀과  현대  관현악  속에서도  음을
투사하도록  만들어졌다 . Poulenc은  이  악기의  짧고  선명한  발음이  관악과  타악의  공격적인  윤곽과
부딪히면서도  묻히지  않도록  독주  파트를  설계했다 . 오늘날  역사적  하프시코드로  연주할  수도  있지만 , 초연의
음향은  Landowska의  Pleyel이  지녔던  투사력과  타건감을  함께  떠올릴  때  더  분명해진다 .

소요  시간

편성

위촉에서  Salle Pleyel 초연까지
현대식  하프시코드를  위한  협주곡



1929년  봄  Saint-Leu에서  열린  사적  연주에서는  Poulenc이  피아노로  관현악  부분을  대신했다 . 이  자리는
공개  오케스트라  초연  전에  파트와  균형을  점검한  프리뷰였으며 , 5월  3일  공개  초연과는  구분되는  자리였다 .
공개  초연은  1929년  5월  3일  Paris의  Salle Pleyel에서  Landowska가  하프시코드를  연주하고  Monteux가
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를  지휘한  공연으로  기록된다 . 위촉자 , 악기의  공동  설계자 , 초연  독주자가
한  사람으로  겹친다는  점이  이  작품의  탄생  과정을  선명하게  만든다 .

초연을  둘러싼  반응은  한  가지로  모이지  않았다 . Darius Milhaud가  첫  악장은  좋지만  나머지는  지루하다고
말했다는  일화는  특정  동료의  개인적  판단이다 . 이  일화는  특정  동료의  개인적  판단이며 , 당대  청중이
하프시코드의  현대적  음향과  Poulenc의  익살을  받아들인  한  장면으로  기록된다 .

1악장은  처음부터  한  가지  빠르기로  밀어붙이지  않는다 . Allegro molto의  활기찬  외곽  사이에  Adagio가
들어오면서 , 짧은  발음으로  움직이던  하프시코드가  길게  노래하는  선율을  드러낸다 . 관악의  신호와  타악의
또렷한  타격은  빠른  부분에  거친  윤곽을  더하고 , 느린  중앙에서는  독주와  관현악이  투명한  간격을  만든다 .
마지막  Allegro molto는  처음의  운동감을  되돌리지만 , 앞에서  들은  완화와  색채를  거친  뒤라  같은  출발점으로
단순히  돌아가지  않는다 .

하프시코드의  기교는  낭만주의  협주곡처럼  관현악을  압도하는  방식으로  제시되지  않는다 . 짧은  음 , 장식 , 도약 ,
정확한  리듬이  독주자의  존재감을  만들고 , 관현악은  그  발음을  가리지  않으면서도  독주  동기를  이어받는다 . 이
악장에서  들리는  하이든풍의  질서나  행진의  농담은  작품의  양식적  인상을  설명하는  분석이며 , 특정  장면을
묘사하는  공식  프로그램은  아니다 .

가운데  악장은  시칠리아  춤을  가리키는  표제를  붙였다 . 흔들리는  춤의  리듬과  노래하는  선율이  느린  호흡을
만들며 , 하프시코드는  단순히  화음을  채우는  반주가  아니라  관현악의  결을  세밀하게  밝히는  독주자로
움직인다 . 빠른  외곽  악장과  달리  타악의  효과는  뒤로  물러나고 , 짧게  끊기는  음도  넓은  프레이즈  안에서  서로
연결된다 . 그래서  이  악장은  정지한  목가라기보다 , 춤의  기억이  느린  속도로  이어지는  장면에  가깝다 .

마지막  악장의  표제는  ‘아주  즐겁게  빠르게 ’라는  뜻을  지닌다 . 하프시코드의  반복  음형과  관악의  응답이  짧은
신호처럼  교차하고 , 타악기는  행진과  축제에  가까운  움직임을  보탠다 . Scarlatti를  떠올리게  하는  건반

사적  프리뷰와  공개  초연

세  악장의  흐름
I. Allegro molto–Adagio–Allegro molto

II. Andante: Mouvement de Sicilienne

III. Finale: Presto très gai



제스처와  현대적인  악센트가  같은  문장  안에서  만나는  까닭에 , 결말은  고전  양식의  복원이  아니라  그  양식을
재치  있게  비트는  장면으로  들린다 . 독주와  관현악이  함께  속도를  끌어올리며  끝나기  때문에 , 피날레의  기쁨은
독주자의  과시보다  앙상블  전체의  말투에  가깝다 .

Champêtre는  전원적인  것을  뜻하지만 , 이  작품의  전원은  자연  풍경을  사실적으로  그린  음악이라기보다
도시인이  상상한  18세기적  목가에  가깝다는  해석이  있다 . 춤과  행진 , 불협화음 , 건조한  하프시코드  음색은
한적한  들판의  소리라기보다  무대  위에서  정교하게  꾸민  전원  이미지를  만든다 . Poulenc은  바로크  협주곡의
선율과  형식적  몸짓을  가져오면서도 , Stravinsky 이후의  리듬과  관현악  색채 , 프랑스식  유머를  함께  배치했다 .
그러므로  신고전주의라는  말은  과거  양식을  그대로  재현했다는  뜻이  아니라 , 과거의  표정을  현대의  음향과
태도로  다시  말한다는  뜻으로  이해할  수  있다 .

이  양식적  긴장은  독주  악기와  오케스트라의  관계에도  나타난다 . Pleyel 하프시코드의  짧은  잔향은  음량을
길게  유지하지  못하는  대신 , 음이  시작되는  순간의  선명도와  리듬의  정확성을  강조한다 . 관악의  색채와
타악기의  건조한  타격은  그  짧은  음을  둘러싸며 , 독주자는  앙상블  밖으로  튀어나오기보다  내부에서  빠르게
말을  건넨다 . 피아노  대체판에서는  지속과  무게가  달라지므로 , 같은  음형도  하프시코드  원판과  다른  음향적
중심을  만든다 .

Poulenc이  직접  피아노로  독주한  1948년  11월  14일  New York Philharmonic 방송  녹음은  작품이
하프시코드에만  묶이지  않았음을  보여  주는  역사적  사례다 . IMSLP에는  Aimée Wiele, Orchestre de la
Société des Concerts du Conservatoire, Georges Prêtre가  참여한  1962년  녹음도  수록되어  있다 . 후대의
2008년  녹음에서는  Katerina Chroboková가  하프시코드를  연주하고  Jos van Immerseel이  Anima Eterna
Brugge를  지휘했으며 , 전곡은  약  26분에  걸린다 . 이  기록들은  서로  다른  건반  악기와  연주  관행이  작품의
속도와  음색을  어떻게  바꾸는지  비교할  수  있게  하지만 , 어느  한  녹음을  작곡가의  유일한  해석으로  만들지는
않는다 .

빠른  악장의  짧은  음은  관현악의  두꺼운  음향  사이에서  또렷한  발음을  만들고 , Mouvement de Sicilienne
에서는  짧은  음가와  넓은  선율의  호흡이  대비된다 . Pleyel의  투사력과  현대  오케스트라의  금관ㆍ타악  음량
사이의  균형이  독주자의  발음을  좌우한다 . 이  실연  조건은  작품의  재치가  악보에  적힌  음표뿐  아니라  발음과
음향  균형에서도  드러난다는  점을  보여  준다 .

IRCAM, Concert champêtre: 1927–1928년  작곡 , 약  25분 , 작품  유형과  편성 .
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, FP 49: 작곡  시기 , Landowska 헌정 , 초연  서지 .
Durand–Salabert–Eschig, Francis Poulenc catalogue: 출판ㆍ대여  자료  번호와  공식  편성 .
Francis Poulenc 공식  전기 : 1926년  Landowska 위촉과  1929년  초연  연대표 .

‘전원 ’이라는  제목과  신고전주의

연주와  녹음

주요  자료

https://ressources.ircam.fr/en/work/concert-champetre
https://data.bnf.fr/13917056/francis_poulenc_concert_champetre__fp_49
https://www.durand-salabert-eschig.com/-/media/Images/DSE/PDFs/Brochures/P/poulenc_francis.ashx?hash=C6E797B9F12F295D0422F2EBE1B034BFE8FC64E7&la=fr-FR
https://poulenc.fr/en/biography/


France Musique, 1929년  초연 : 초연  프로그램과  당대  맥락 .
Interlude, Poulenc의  Concert champêtre: Landowska와의  만남 , 협업 , Saint-Leu 프리뷰 .
YourClassical, Pleyel 하프시코드와  Poulenc: 초연  악기의  현대적  구조와  투사력 .
MusicWeb, Poulenc 협주곡  녹음  비평 : Anima Eterna Brugge 녹음과  악장별  청취  시간 .
MusicBrainz, FP 49: 악장  표제와  작품  식별  보조 .
AllMusic, Concert champêtre, FP 49: 작품  개요와  신고전주의  맥락 .
Flaminio, Poulenc FP 49: 도시적  목가성과  악장별  분석  보조 .
René Gagnaux, Poulenc 1948 recording notes: Landowska와의  작업  방식과  녹음  맥락 .

https://www.radiofrance.fr/francemusique/podcasts/musicopolis/1929-francis-poulenc-creation-du-concert-champetre-7589868
https://interlude.hk/poulenc-concert-champetrepremiered-today-1929/
https://www.yourclassical.org/episode/2024/05/03/composers-datebook-francis-poulenc
http://www.musicweb-international.com/classrev/2012/Jan12/Poulenc_Concertos_ZZT110403.htm
https://musicbrainz.org/work/b4f82aed-6b16-4d15-803e-2d6c27d913e1
https://www.allmusic.com/composition/concert-champ%C3%AAtre-for-harpsichord-orchestra-fp-49-mc0002356889
https://flaminioonline.it/Guide/Poulenc/Poulenc-Champetre49.html
http://www.rene-gagnaux-1.ch/p_repertoire/poulenc_fp_49_poulenc_mitropoulos_1948.html

